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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본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.

농어업정책팀 팀장 손영준(02-6260-1251)  전문관 김종현(1252)/ 제공일 12월 28일 

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. 농정의 틀을 바꾸겠습니다.

농업·농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농협의 역할 기대
- 농특위 위원장, 농협중앙회장과 면담  -

□ 장태평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(이하 ‘농특위’) 위원장은 12월 27

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.

□ 장태평 위원장과 이성희 회장은 현재 농촌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

제는 ‘인력문제’라는 점에 공감하고, 농촌인력중개사업과 외국인

노동자 수급 등 인력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 이성희 회

장은 지역농협의 농촌인력중개 사업을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농업

용 로봇 산업에 대한 농협의 전략적인 투자·육성을 농촌 노령화와

인력수급 문제에 중장기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였다.

○ 장태평 위원장은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도 주문했

다. “지역단위 농식품벤처기업이 네트워크 형태로 자생적 클러스터

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, 농협은 창업컨설팅, 생산자

지원, 유통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”이라고 말

했다. 경남 하동지역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며 내년부터라도 농협에

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이성희 회장은 “농협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농협 사업과 농업·

농촌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본다”며, “지역단위 스마트팜 지원센터

를 설립하는 한편, 보급형 스마트팜을 2024년까지 100개소까지 늘

려 스마트팜이 농가 현장에 신속히 파급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

고 말했다. 이에 대한 정부와 농특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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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□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최근 국회, 관계부처, 공공기관, 농식품기업

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잇따라 접촉하며, 의견을 경청하는 광폭행보

를 이어가고 있다. 농특위는 폭넓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

2023년 본격적인 개혁 의제를 추진할 전망이다.

붙임 : 면담 사진 2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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